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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현 영남대�교수

I. 들어가는 말
l 우리가 살아가는 현시대는 (1) 포스트모더니즘 및 이에 기반한 다원주의, 상대주의, (2) 

네오막시즘 및 이에 기반한 성혁명, 젠더주의, 동성애 등의 사조가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사회이다. 이 사회 혹은 문화는 철저히 반성경적 (혹은 적그리스도 적)이다. 거듭난 그리스도
인이, 이러한 사회 문화 속에서 살아가며,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순종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용기와 더불어 뱀처럼 지혜로움을 요구하고 있다. 

II. Pre-Evangelism의 의미와 성경적 예
l Evangelism (복음전도)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Pre-evangelism (복음 전 예비전도)는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개념이다. 
l Evangelism이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이라면 Pre-evangelism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의 

땅을 갈아서 더 기꺼이 진리를 들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Pre-evangelism은 복음 메시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Evangelism에 대한 접근 방식을 다시 포장하는 것이다.1) 우리가 
Pre-evangelism을 할 때 누군가와 '복음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실제로 복음을 듣는 
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치우도록 돕는데 필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2) Evangelism은 
매우 구체적인 메시지를 구두로 선포하는 것이다. 즉, 예수님은 죄를 속하기 위해 죽으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사람들은 회개와 믿음으로 응답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Pre-evangelism은 그 선포를 위한 길을 닦을 수 있는 많은 다른 것들을 말한다.3)

l Evangelism (복음전도) 시 관심이 없다고 말하는 그들에게 어떻게 대화를 이어 나갈 기회를 
만들어 갈 것인가?, 관심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성경공부에 초청하며, 또한 자신의 간증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Pre-evangelism은 Common bond (ground) 를 만들어 가고 그 
공통의 관심사들을 확장 시켜 나가서 궁극적으로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가지는 과정이다.

l 구약성경 전체는 Pre-evangelism 적이다.이것은 마침내 제시되었을 때 “오오. 그래서 우리가 

1) Conversational Evangelism: Connecting with People to Share Jesus, David Geisler & Norman Geisler 2014. 
2) Pastor JOSH, Red Door Church. https://www.unitedchurchofsoro.org/what-is-pre-evangelism.
3) Unlikely Converts: Improbable Stories of Faith and What They Teach Us About Evangelism, Randy New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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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라는 반응을 유발시키는 메시지의 길을 열어준다. 구약은 우리가 
아직 오지 않은 메시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예표, 예표, 예언, 미완성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3)  

l 신약전서에서의 Pre-evangelism 예로는,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과 나눈 말씀 (요 4:1~39). 
예수께서 부자청년 에게 하신 질문. (막 10:17~22), 바울이 아테네에서 한 설교 (행 
17:16~34)에서 볼 수 있다.3)

l 우리 일상에서 수행할 수 있는 Pre-evangelism의 예 들로는, (1) 개인의 간증을 나누는 
것, (2)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철학적 논증에 관해 토론하는 것, (3) 집을 짓거나 우물을 
파거나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는 것, 4) 자연의 아름다움이나 물리적 우주의 질서에 감탄하고 
왜 우리 세상이 사람들을 위해 그렇게 맞춤 제작된 것처럼 보이는지 묻는 것, 등등이 있을 
수 있다.3)

III. 대학 캠퍼스에서 Pre-Evangelism 영어리더쉽스터디를 활용한 사역 사례 (전동주 
선교사와의 공동 사역)

l 대학교수로서 캠퍼스의 학생들에게 복음전도 (Evangelism)를 위해, 기본적으로 힘써야 할 
Pre-evangelism은, (1) 기독교인으로서 높은 기준을 유지하려고 애쓰고, (2) 자신의 분야를 
잘 준비해야 하고, (3) 잘 가르치는 것에 진실로 헌신 되어야 한다. 정직한 삶과 뛰어난 
가르침은 기독교수의 기본Pre-evangelism이 되어야 한다.4)

l 그러나, 이러한 기본적으로 힘써야 할 Pre-evangelism이, 최종적인 Evangelism (직접적인 
복음전도)로 어떻게 이어질 수 있을까? 학생 대상 직접적인 복음 전도는 계속 미룰 것인가? 
혹은 반대로, 그와 같은 일이 나 같은 사람에게 가능하기는 한 것일까?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깊은 영성을 가진 열심이 있는 소수의 교수나 가능한 것 아닐까?)  

l 몇 가지 시도해 본 (혹은 보려는) 노력들
  수업시간에 조금 시간을 내어서 수강생들에게 복음전도? 수업 듣는 학생들을 수업 후 불러서  
  밥 사주고 복음전도? 연구실로 불러서 상담 후 복음전도? 그러나 결론적으로 효과적이지 않았  
  다.

III-1. Pre-Evangelism 영어리더쉽스터디 코스 초대 
l Pre-Evangelism Course 자료 제작 
전동주 선교사는 TI(Tentmaker International –세계전문인선교회, Lausanne Issue Group) 현 
사무총장, MI(Mission International–미션인터네셔널(사)) 현 이사장, KAT(Korea Association 
of Tentmaking -한국전문인선교 협의회) (전) 실행위원 및 실행 위원장 이며, 30여 년간 캠퍼스 

4) “타문화권 교육선교” 마이클 노마노스키 외, 기독교문서선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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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에서 수많은 노하우와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국제교회 및 영어리더쉽스쿨 (Johnny 
Chun’s COFFEE HOUSE) 사역 중이고, (영어) 설교 메시지 및 리더쉽스쿨 자료 중에서, 직접적인 
기독교 관련 언어와 표현은 제거하고 그 외의 남은 것으로 Pre-Evangelism 영어리더쉽스터디 
자료를 만들었다. 전도에 의지가 있는 교수들에게 Pre-Evangelism 자료를 사용하여 복음전파 
(Evangelism) 진행하는 방법을 가르치시고 전수 중에 있다. 전동주 선교사가 만드신 이 자료를 
직접 캠퍼스 현장에 적용하여 사역을 진행하였다. 
l 대학교수로서 Pre-Evangelism 영어리더쉽스터디 Course를 진행할 수 있는 대상 학생 수강

생 중 비록 소수이지만 수업 시간에 앞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듣고, 교수방에 찾아와서 물어보는 
학생. 교수를 최소한 싫어하지는 않고, 오히려 좋아할 가능성이 있는 학생. 이런 학생을 대상으
로 ‘네가 매우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려고 하는 것 같으니, 함께 영어 공부를 한번 해보자’ 
(나는 너를 도와줄 수 있다) 로 접근한다. 교수로서의 권위를 잃지 않으면서, 나(교수)는 
너(학생)를 도와주려고 하고 있다는 자세 유지한다 (학생에게 필요 이상으로 저 자세일 필요
는 없다. 그것이 복음전파에 유리). 대신 학생을 진심으로 도와주려는 마음과 자세는 늘 
유지한다 (예. 새벽마다 그 학생을 위한 기도는 열심히)

l Pre-Evangelism 영어리더쉽스터디 Course 구성
   1주일에 45분 정도 Pre-Evangelism 영어리더쉽스터디 Course를 진행한다. 45분 수업을  
   위해 평균 8페이지 내외의 PPT 파일 자료 준비되어 있다. 각 수업에는 최소 2명 최대 6명  
   정도가 적당함 (4명이 best). 코스 내용 중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다. 학생들을  
   격려, 비전을 가지게 하는 내용이다. 수업 진행 중에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는 할 필요 없다.
l Pre-Evangelism 영어리더쉽스터디 Course의 구체적 진행1. 해당 PPT 자료에 나온 그대로 

교수가 영어로 질문하고, 학생이 영어로 답함으로 진행.  2. 학생 입장에서는 PPT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읽는 것이 답하는 것이므로 크게 부담되지  않음. 3. 교수 입장에서도 새로운 
자료를 준비할 필요 없이 준비된 자료를 따라 그대로 질문하면  됨. (수업시간 전에 잠깐 
한번 읽어보는 정도의 준비는 필요) 4. 내용이 비전을 주고 격려를  주는 내용이므로, 수업 
중 (교수 본인이 하고 싶으면) 간간히 본인 교수가 하고 싶은 말할 수 있음. (예. 열심히 
공부하고 비전을 가져라. 시간 계획을 잘하고 생활해라. 태도 환경이 중요하다. 등등 개인의 
경험을 섞어서 말해도 됨) 5. 현재 상태에서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음. 학생들을 
격려/비전을 가지게 하는 내용임. 수업 진행 중에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는 할 필요 없음. 
6. 학생 입장에서는 ‘이 교수가 왜 나에게 이런 수업을 해주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음. 이에 
대한 교수의 입장은 ‘나는 영어를 열심 공부해 보려는 너에게 교수로서 시간을 내어서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입장. 그리고 간간히 학생에게 이를 명확히 표현할 필요도 있음. 
7. Pre Evangelical Course 진행에 있어서는, 경험상 수업을 싫어하는 학생은 1명도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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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내용과 형식을 좋아했고 만족해 함.

III-2. Evangelism Course 시작
l Pre-Evangelism Course를 12주 진행 후에, Evangelism Course 시작
Evangelism Course 중 두 번째 강의는 특별히 1대1로 진행 해야 함. 해당과는 ‘인간의 상태. 
죄란? 예수님은 누구신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가? 기본적인 죄의 고백과 영접’으로 이루어진 
과정임
l Evangelism Course 진행 
1. 이미 Pre-Evangelism 코스를 12주 정도 진행한 상황이므로, 학생들은 ‘이 교수가 나를 도와주
려고 하는 사람이구나’ 생각하고 신뢰하고 있는 상황임. 2. Evangelism 1과 진행 후 Evangelism 
2과 (영접부분)과 에서는 반드시 1대1로 진행. 3. Evangelism 2과 진행 시 (경험적으로) 해당 
클라스의 전체 학생 (처음 복음을 들은 사람도 있고, 어릴 때 교회를 다녔다가 현재는 안 다니는 
사람도 있음) 중 75% 정도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로 영접 (영접기도까지 진행). 
4. 나머지 25% 정도는 ‘나는 무신론자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하며 거부. 5. 복음의 핵심이 
영어로 진행되므로 (물론 한글 해석은 진행됨) 그냥 한글로만 복음전파하는 것 보다 학생입장에서 
거부감이 많이 누그러뜨려지는 것으로 판단됨. 6. Evangelism 2과 진행 후에는, 다시 그룹으로 
진행 (영접하지 않은 25%에 해당하는 학생은 본인의 원에 따라 계속 참가할 수도 아니면 그만둘 
수도 있음). 이때부터는 매주 각 수업 시간에는 새로운 ‘Pre-Evangelism 1강’와 ‘Evangelisim 
1강’를 함께 진행 (따라서 수업시간은 기존 45분에서 1시간 15분 정도로 약간 길어짐). 
Pre-Evangelism 내용 없이, Evangelism 내용만으로 전체 수업을 진행하기에는, 아직도 학생들 
입장에서는 지금까지의 영어공부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상태임. 7. 그러나 Evangelism 과정 
공부를 통해 핵심 성경말씀을 영어로 읽고 해석하며 자연스럽게 기본적인 제자도를 배우게 됨. 
Evangelism 코스는 총 18강의로 이루어짐. 각 강의는 The Bible, Prayer, Fellowship, The 
Spirit-led Life, Quiet Time, Christian, Christian Faith 등등의 주제로 이루어짐
l 실패사례? (영접하지 않은 경우)
영접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케이스가 있었다. (1) 나는 무신론자라서 받아들일 수 없다, 
(2) 나는 어릴 때 부터 부모님으로부터 거의 강압적으로 신앙을 강요당했다. 따라서 나는 기독교 
신앙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다. (3) (말없이 고개만 가로 젓는다).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어릴 때 친구 따라 교회에 같는데, 매우 이상한 광경을 보았고 그 이후부터는 다시는 교회(기독
교)에 가지 않을 것을 결심. 그러나 전체적으로 처음 Pre-Evangelism 코스를 시작한 전체 학생 
중 약 75% 정도가 영접하는, 매우 높은 영접의 비율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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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론 
l Pre-Evangelism (복음전도 전 예비전도)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의 땅을 갈아서, 그들이 

복음을 듣는 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치우고, 그들이 더 기꺼이 진리를 들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l 성경에 나타난 다양한 형태의 Pre-Evangelism 예를 모범으로 하여, 현시대에 가장 알맞은 
다양한 형태의 Pre-Evangelism이 연구되고 시도되어야 한다. 

l Pre-Evangelism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와 더불어, 기술적인 
부분이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

l Pre-Evangelism English Leadership Study Course는 캠퍼스에서 강의하는 교수가 사용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복음전도 (Evangelism) 방법이다.


